
전도서 개관 

 

1. 개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와 모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는 

지혜문학입니다. “헛되다”는 반복되는 선언은 인생의 유한성과 인간지혜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며, 그 속에서 참된 지혜와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코헬렛”( תלהק )이라 불리며, ‘모으는 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의 “전도자”라는 표현은 이 전통을 따른 것이지요. 

 

2. 저작 연대 

전도서는 솔로몬의 이름으로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문체나 어휘(예: 아람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 후기 히브리어)로 보아 기원전 5~3 세기 경 포로기 이후에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저자의 자기 언급("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을 존중하여 

솔로몬 저작설을 지지하거나, 최소한 그의 전통을 계승한 지혜자의 작품으로 인정합니다. 

 

3. 저자 

전통적으로 솔로몬이 저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1:1, 1:12, 2:9 등에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라 밝히는 점, 풍부한 

지혜와 부, 건축 활동 등 솔로몬의 삶과 일치하는 묘사가 등장하는 점이 그 근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계에서는 익명의 지혜자 혹은 후기 솔로몬 전통에 선 인물이 문학적 

장치를 통해 솔로몬의 목소리를 빌려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점에서 굳이 문자적 저자성과 문학적 장치 사이의 갈등보다는 성령의 

영감 아래의 신적 권위를 강조합니다. 

 

4. 기록 목적 

전도서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됨”( לבֶהֶ , hevel)이라는 선언을 통해, 인간의 지혜와 노력, 

쾌락, 재물, 심지어 지혜 자체도 인생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참 의미임을 결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12:13). 

이 목적은 실존적 고뇌와 신앙적 통찰의 긴장 속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단락 구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자마다 다양하나, 대표적 구조입니다): 

1. 서론 (1:1–11) – 모든 것이 헛되다 

2. 지혜자의 자전적 탐구 (1:12–2:26) – 지혜, 쾌락, 수고의 헛됨 

3. 세상사의 모순과 하나님의 섭리 (3:1–6:12) 

4. 삶의 지혜와 인생의 불가해성 (7:1–11:6) 

5. 청년을 위한 권면과 결론 (11:7–12:14) 

 

6. 중심 메시지 

• 인간의 지혜와 노력이 인생의 의미를 보장하지 않는다. 

• 하나님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 

• 인간은 유한하고, 시간과 죽음 앞에 무력하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재 주어진 삶을 감사히 받아들이라. 



전도서는 인생의 깊은 회의와 신앙의 확신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묵상의 여정을 제공해 

줍니다. 

 

7. 신학적 이슈 

• 허무주의 대 신정론: 전도서의 “헛됨”은 단순한 허무주의인가, 아니면 신적 섭리를 

전제한 유한성 인식인가? 

• 죽음 이후의 삶: 사후 세계에 대한 언급이 모호하여, 전도서가 영원한 소망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 일, 즐거움, 그리고 경건: 세속적인 쾌락의 탐구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사이의 균형은 어떻게 가능한가? 

• 성경 정경 안에서의 위치: 전도서가 성경 전체 메시지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특히 복음과의 연관성은? 

 

8.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전도서 해석 

개혁주의는 전도서를 죄로 인해 타락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앙으로 바라보는 

지혜서로 이해합니다. 

• 창조의 질서 회복에 대한 갈망이 전도서 전반에 흐르고 있으며, 

• 인간의 타락과 유한함에 대한 깊은 인식은 전도서를 통해 오히려 구속자의 

필요성을 일깨웁니다. 

•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에서는 전도서가 “헛됨”의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참된 의미, 참된 기쁨, 참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전도서가 간접적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9. 마이클 V. 폭스(Michael V. Fox)의 프레임 내러티브 

이론 – 이정규 목사 연구논문 방법론 



폭스는 전도서가 “프레임 내러티브 구조”(Frame Narrative)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본문은 1:1–11 과 12:8–14의 서론과 결론으로 ‘액자’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 그 안에 코헬렛(전도자)의 자전적, 실존적 묵상이 펼쳐집니다. 

• 폭스는 특히 전도자와 편집자(혹은 후대 화자)를 구분함으로써, 전도자의 회의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책이 정경적 지혜로 마무리되도록 구성되었다고 

해석합니다. 

이 구조는, 전도서가 단순한 비관주의 책이 아니라 신학적 통일성과 목적성을 지닌 

지혜문학임을 보여줍니다. 

개혁주의 독자들에게도 이 이론은 전도서 내 긴장감의 신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익합니다. 

 


